
반주 봉헌 기도 다음주기도

1부 조한솔 한순희 윤형진 장희진

2부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관대하면서 타인에게 무자비한 우리

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 눈의 티는 잘 보면서 내 눈의

들보는 외면했습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는 가슴에 새겨 두면서, 내가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에 열중하면서, 협

력하거나 돕는 일에 인색하였습니다.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합리화하

고 모든 문제가 타인들 때문인 것처럼 말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

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

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여전히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지만,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

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일  예  배  순  서

1부: 11:30 AM 인도 : 김석훈 목사
2부:  2:00 PM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예배의 부름 ········································· ·················································· 인도자
  Invocation
* 찬송 ···················································· 3장 ·············································· 다같이
  Hymn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Confession
  공동기도문 ··········································· ·················································· 다같이
  Reading pray
  기도 ······················································· ········································ 윤형진 성도
  Prayer
  찬송 및 봉헌 ································· 492장 ············································ 다같이
  Hymn, Offering
  교회소식 ··································································································· 인도자
  Announcement 
  성경봉독 ······················· 누가복음 15장 18절-20절 ·························· 인도자
  Scripture 
  특별 찬양 ············································ ·······························································
  Special Music  
  말씀선포 ·······················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분 ················ 김석훈 목사
  Preaching 
* 찬송 ······································· 여기에 모인 우리 ·································· 다같이
  Hymn
* 축도 ································································································· 김석훈 목사
  Benediction 

* 표시는 일어섭시다(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예배위원   

 
                     * 교회학교 교사 - 김현주,  Joel 

교  회  소  식 

*   환영 및 인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전교인 연말 총회가 있겠습니다.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 늘 의  말 씀        

        누가복음 15장 18절-20절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Luke 15:18-20
18  I will go to my father and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God in 
heaven and against you. 
19    I am no longer good enough to be called your son. Treat me like one of your 
workers.> " 
20    The younger son got up and started back to his father. But when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felt sorry for him. He ran to his son and 
hugged and kissed him.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자신이 녹아지고 희생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맛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

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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